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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2년 시작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은 마을의 문화역사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함

으로써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지만, 사업 시행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주민과 전문가들 사이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는 아직까지 마을 단위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발굴하고 보존, 활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도시건축적 차원에서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마을의 문화유산이 적절히 수집, 기록되어 이를 실행 단계에서 활용하고 마을 주민들이 

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까닭에 마을의 문화유산은 대다

수의 마을 주민들에 의해 공유되었다기보다는 사업을 위해 급조된 성격을 띠어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에 미비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게 된 것이다.

한편 마을 단위 문화유산 기록화 논의는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 계획으로 인해 점점 마을

의 원형을 잃어가는 가운데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뉴타운 혹은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라져버리는 인간 생활과 자연의 흔적에 주목하는 최근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이를테면 신도시 개발 이전 사업지구의 다양한 흔적을 수집하고 기록, 보존하기 위해 광교신

도시 사업지구에서 발간한 ‘지감보감’이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종로구 청진정비구역 일대, 

소위 피맛길의 재개발 이전 모습을 공간 아카이브로 시범적으로 구축한 사례, 재개발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인 마포구 아현동의 민속학보고서는 마을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마을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는 마포구 성미산마을

의 사례는 재개발로 사라질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만큼이나 현재 남아 있는 마을의 문화

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 또한 오늘날의 마을만들기에서 간과되어서 안 될 부분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마을의 공간적 특성과 관련한 문화유산을 기록화하는 작업은 그 필요성에도 불

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 성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과 제도적 지원의 부재는 결과적

으로 문화역사마을가꾸기와 같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다 사회적이고 체계적인 틀 안에서 이

해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그 성패 여부가 종종 개별 마을의 역량으로 쉽게 환원되는 식의 문

제를 낳고 있다. 또한 도심재개발의 역사성을 고려한 계획에서조차 개발 이전의 공간상에 대

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적절한 설계 혹은 계획의 수립에 난항을 겪어 왔다(유광흠 외, 

2008).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마을 단위 문화유산의 기록으로서 마을 아카이브가 

도시공간에서 갖는 가능성과 의의를 진단하고 한국의 도시 공간에서 이러한 마을 아카이브가 

실제로 구축되기 위해 필요한 계획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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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마을 아카이브가 도시적 맥락에서 갖는 이론적 함의를 밝히

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연구되거나 기획되었던 아카이브 선행 사례를 살펴 마을 아카이브의 

구축과 관련한 계획 요소를 도출하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여 인천 중구 선린동 일

대, 소위 인천 차이나타운의 마을 아카이브를 시범적으로 구축해봄으로써 한국에서 마을 아카

이브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인천 차이나타운은 일대가 관광특구

로 지정된 이후 여러 재개발 사업으로 마을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대표적인 마을이라는 점

에서 연구 대상지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인천 차이나타운의 화교사회가 오랫동안 한국의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어 그 공간이 갖는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마을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은 더욱 마을 아카이브 대상지로서의 의미가 있다.

2. 이론적 고찰

2.1. 마을 단위 문화유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

마을 아카이브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문화유산을 단일 오브제로서의 개별적 접근이 아니

라 마을 단위의 정주형 문화유산 전체를 보아야 한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005년 비엔나 보고서에서 언급한 '역사도시경관'

이라는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2009년 하노이 선언은 이 개념을 확대시킨 것으로 역사도

시경관이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양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바로 이들의 감각적

인 지각, 지역적 지식 등을 포함하는 상징적 가치의 결과물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마을의 문화유산을 정의하는 데 있어 ‘역사적 가치’가 무엇이고 ‘경관’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의 틀이 확대되어야 하며 따라서 물리적 측면을 넘어선 다양한 관점과 

범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Hayden(1988)의 연구는 도시의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의 의미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역

사, 특히 에스닉 커뮤니티의 공간적 문화유산에 주목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여러 하위 커

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는 커뮤니티 유산의 보존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국 내 여러 

법적 체계 및 제도를 분석하며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주류 사회의 역사 뿐 아니라 노동사, 에

스닉 커뮤니티의 역사 그리고 여성사와 같이 그간 역사적 차원에서 크게 조망되지 않았던 분

야 또한 지지해낼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렇듯 그는 도시건축공간의 역사와 관련하여 소외

되어 왔던 노동, 여성, 에스닉 커뮤니티 모두를 도시 전체의 유산으로 확대시켜 생각해야 한

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도시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를 통해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국내에서는 강동진(2002), 김기호(2004), 박소현(2005), 정석(2009) 등을 중심으로 역사문

화환경 혹은 역사지구가 개념적으로 확대되어 문화유산이 그 주위의 환경과 맥락과 함께 전

체의 유산으로 인식되고 보존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박소현(2005)은 더 나아

가 ‘기존의 점적-면적 논의’가 ‘물리적 보존’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역사적 도시건축의 

논의는 오래된 동네의 일상적으로 표출되어 온 역사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유산 논의에서 그간 활발히 시도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혹은 ‘일상성’이 갖는 미시적 역사성을 도시건축적 차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

미하다고 볼 수 있다. 임은영 외(2005), 박소현 외(2006)의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

로 오래된 동네의 역사적 도시조직의 형태를 밝히고 이에 대한 주거단지 혹은 마을의 계획적 

요소를 도출해내고 있다. 

2.2. 마을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선행 연구

마을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는 크게 마을의 문화유산/지역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기록

화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아카이브는 최근 물질적 자료 이상으로 사람들의 역사, 특히 

유명인들의 기여나 성취가 아니라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 방점을 두는 방향

으로 그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Horton, 2001).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Cox(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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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성을 커뮤니티와 대체 가능한 개념으로 간주하며 이를 기록화(docutmenting)하는 방

법에는 ‘전통적 접근’과 ‘실용적 접근’이 있다고 보았다. 잠재적 가치보다 주로 ‘위험에 처해 

있는’ 민간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기존의 전통적 접근은 지역성이 무엇인

지를 정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아키비스트의 비중이 지배적이다. 

Cox는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그 과거

와 현재를 통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점을 포착하는 실용적 접근방식이야말로 지역성을 기

록화하는 데 있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다.  

최재희(2008)의 연구는 영국 MLA, 즉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협의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카이브가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한 

MLA와 같은 국가 차원의 문화협력기구가 아카이브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다. 그는 영국에서 아카이브가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목표로 한 노동당 정부의 사

회정책과 연관되어 그 중요성이 대두된 사실에 포착하여, 아카이브 구축의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 발전과 시민권 확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한다. 2004년 영국 

내 아카이브의 수는 약 2,000여개로 이러한 아카이브의 육성에는 아카이브 종합발전계획의 주

체인 MLA의 역할이 컸다. 그 활동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정기적인 아카이브 조사를 통

해 아카이브 관련 통계가 축적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 이러한 통계 자원은 아카이브 관련 정

책뿐 아니라 연구의 질과 폭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마을 아카이브 혹은 문화유산의 기록화 연구가 기록학과 지방학, 민속

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록학 분야에서는 민중의 생활사나 구술사 연구를 통해 대

안적인 형태의 역사 기록을 모색하는 가운데, 생활사 아카이브의 형태로 그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정선영, 2008; 이영남, 2008; 곽건홍, 2009). 지방학에서는 주로 생활사 아카이브가 생활

사의 학제적 연구를 위한 기초적 토대로서 갖는 중요성(김주관, 2005; 함한희, 2008)에 주목

하고 있으며, 민속학은 마을민속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마을만들기에서 민속학적인 연

구 방법론이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상현, 2008). 한편 건축도시 분

야에서도 최근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논의가 일부 전개되고 있는데, 건축아카이브 연구(전봉

희, 2004),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 연구(유광흠 외, 2008), 건축가 아카이브 연구(조준배, 

2009)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아카이브 연구는 주로 생활사나 건축물/건축가 중심으로 

연구가 한정되어 있어 마을의 역사적 맥락과 관련한 아카이브 연구는 아직까지 건축도시의 

분야에서 활발히 시도되어 오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마을 아카이브의 

도시공간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마을 아카이브가 도시적 맥락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

으며 또한 마을만들기와 같은 계획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3. 마을 아카이브의 계획 요소

3.1. 마을 아카이브의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마을 아카이브’는 ‘가로, 주택, 학교, 놀이터와 같은 일상적인 건축 환경과 관

련된 마을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유산 기록’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이는 생활사 아카이브로서의 

의미가 강한 ‘커뮤니티 아카이브’와는 달리 보다 공간 기록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마을 

아카이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마을 아카이브의 자료가 되는 역사적 문화유산은 

크게 고지도를 비롯한 각종 지도, 마을의 문화경관을 담고 있는 그림엽서, 마을의 지형, 지물, 

건물 등이 찍힌 사진과 같은 공간 기록물1)과 이러한 기록물들에 묘사된 공간의 특징과 역사

를 포함하는 생애사, 인터뷰, 동영상, 문헌기록, 연구 자료 등 비공간 기록물로 나눌 수 있다. 

마을 아카이브는 무엇보다도 공간 기록물과 비공간 기록물의 상호 연관성을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1) 이러한 공간 기록물은 일반적으로 ‘공간적 참조점을 가지는 기록’으로 정의되며, 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관련 분야에서 발달되어 왔다(유
광흠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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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 대상 내용 자료 형태

생활사
20세기민중생활사아카이브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한국 개항장과 그 배후도시, 
근대교통수단의 요충지

한국 근현대 민중의 생활문화 
기록과 재구성

사진, 문서, 민중생활의 물적 
증거, 구술생애사, 기록

영화 및 극영화, 문학작품 
(12,000건의 멀티미디어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생활사 Moving Here
영국 내 4개 에스닉그룹

(동유럽계 유대인, 아일랜드, 
카리브, 남부아시아 출신)

지난 200년 동안 영국으로 
이주한 소수 집단의 영국 

이민사에 대한 기록

총 20만 여점의 디지털 이미지 
문서, 시청각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생활사 Community Archives Wales 영국 웨일스 내 커뮤니티들
웨일스 내 여러 커뮤니티 

역사의 아카이브 구축과 
그 내용의 공유

사진, 오브제, 책, 그림엽서, 
메모리얼

디지털
아카이브

생활사
Connecting Histories

(Birmingham City Archives)

영국 버밍험 내 
인종적/종교적/문화적으로 

다양한 커뮤니티들

버밍험의 다양한 커뮤니티 
역사에 대한 기록

사진, 글
디지털

아카이브

마을
타다미 인터넷 에코뮤지엄

(가나가와대학21세기COE프로
그램)

일본 후쿠시마현 
미나미아이즈군 타다미마을

타다미 마을의 산업, 경관, 
공간구조 등 통합적인 

지역정보 제공

문헌자료, 민구, 사진, 영상자료, 
자연자료(지질, 동식물)

디지털
아카이브,

문화재보고서

마을
아현동 도시민속보고서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개발 

지구 일대
아현동 주민들의 생활사, 

이주사
사진, 글 보고서

마을
지감보감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광교명품신도시 

사업지구

광교명품신도시 개발조성 
전의 역사, 문화, 민속 

생태 모습 기록

생활사 유물 550여점, 사진 
6천여점, 동영상, 소리음원

혼합형
 아카이브

마을
Rodbourne Trail

(Rodbourne Community 
Heritage Group)

영국 철도 건설 사업에 고용된 
당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지어진 
주택단지

지역 주민들의 기억과 관계된 
주요 건물들의 지도화

사진, 지도, 글
디지털

아카이브

도시
피맛길 아카이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울 종로구 

청진도시환경재정비구역

피맛길 상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된 피맛길의 
역사와 현재 모습 기록

사진, 문서, 동영상, 3D 건물자료, 
건축대장, 문학작품, 블로그 

등

혼합형
 아카이브

도시
조계와 아시아

(가나가와대학21세기COE프로
그램)

중국 상해의 1930년대 일본 
조계지

가로, 공장, 부설일본인사택, 
중국인노동자주택 등 

일본인이 살고 있던 당시 
실태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흔적

사진, 도면, 문자자료, 인터뷰
디지털

아카이브

<표1> 국내외 마을 아카이브 프로젝트 및 연구 사례

3.2. 마을 아카이브의 계획 개념

마을 아카이브와 유사한 기존 사례 연구를 통해 마을 아카이브의 계획 개념을 다음과 같

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역사성

우선 마을 아카이브는 마을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개인 및 공동체의 역사적 기록을 다룬다

는 점에서 역사성을 가지며, 이러한 역사성은 마을 아카이브 구축 계획 전반에 있어 가장 핵

심적인 개념으로 작용한다. 아카이브에 수집된 자료는 과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1차적 자료

로서, 과거의 소소한 역사적 사건들이 그 안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 직접 서술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지닌다. 첫째 마을 아카이브는 마

을공동체와 관련된 공간적 역사를 기록하고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마을공동

체의 정체성 발전과 시민의식을 고양시킨다. 둘째 마을 아카이브의 자료는 생활사뿐만 아니라 

건축, 미술, 음악 등의 관련 예술 역사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 마을의 물리적 환경과 같은 

실무적 차원에서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재개발로 인해 마을의 원형이 점

점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록이 부재한 한국의 도시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지게 될 것이다.

2) 접근성

접근성은 마을 아카이브의 참여적인 측면에 대한 것으로 아카이브의 구축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마을 아카이브는 계획 과정 전반에 걸쳐 해당 마을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접

근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성은 자료의 수집 단계뿐만 아니라 아카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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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데, 향후 구축하려는 마을 아카이브의 최

종적 형태에 적합한 접근성 증대의 방안이 아키비스트와 마을 구성원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

의될 필요가 있다. MLA의 2003년 보고서는 과거에는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자료들이 디지털

화를 통해 오늘날 접근성이 크게 증가했음을 아카이브 관련 통계에 바탕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과거 분산되어 존재했던 자료들의 수집에 대한 지속적 노력과 이를 디지털화한 

것, 그리고 디지털아카이브의 어려운 메커니즘을 굳이 이해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원하는 정

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의 개발이 있다. 마을 구성원 스스로가 아키비스트인 동시에 이

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을 아카이브는 아키비스트와 마을 구성원, 이용자 사이의 엄격

한 구분이 없다. 따라서 아카이브를 이용하고 동시에 그 아카이브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수

정,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최대한 직관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 아카

이브의 접근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3) 공유성

공유성은 마을 아카이브의 활용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으며, 마을 아카이브에 수집된 사료

를 마을 안팎의 역사적, 문화적 교육과 연계시키거나 실질적인 마을공동체 계획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을과 관계되어 있는 공간적 자료들의 영구적인 보존은 일반인, 연구자, 학생, 

교육자, 계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마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

를 갖고 있지 않은 외부의 설계자가 마을의 물리적 계획을 수행할 때 마을 아카이브는 마을

을 이해하고 이를 향후 계획에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마을 

아카이브는 역사, 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아카이브 관련 

분야의 인력을 훈련하고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3.3. 마을 아카이브의 계획 과정

1) 전체 구상

마을 아카이브의 구축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마을 아카이브의 전체적인 목표와 마

을 아카이브가 포함하려는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이다. 마을 아카이브의 구축은 

아카이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향후 수집되는 자료의 성격이나 자료의 체계

적 분류 기준이 달라진다. 또한 아카이브 작업은 현실적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마을 아카이브가 포함하고자 하는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

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마을 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 재

정 지원이 가능한 경로, 기술적인 지원 여부, 마을 아카이브의 최종 형태 등 아카이브의 실제

적인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이 논의된다. 

2) 자료의 수집

마을 아카이브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아카이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

의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간 정보를 담아야 하는 

마을 아카이브의 특성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지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마을 아카이브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체계적인 자료

의 분류와 향후 활용을 위해서는 자료 수집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된 조사표를 마련하여 수집 

자료의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마을 아카이브에서 수집될 수 있는 자료는 크게 1) 정보

의 성격에 따라 공간 기록물(마을의 지리적 정보)와 비공간 기록물(공간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 2) 매체의 성격에 따라 사진, 지도, 물체, 구술사, 동영상, 책, 그림엽서, 공문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2는 더블린코어 양식의 메타데이터2)와 앞서 언급된 기존 아카이브 사례들

에 쓰인 요소들을 비교한 것이다. 더블린코어로 대표되는 국제적인 표준 양식은 아카이브 구

축에 있어 단순성, 상호운용성, 확장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김주관, 2006), 표2에서 보

이는 것처럼 각 아카이브의 자료가 갖는 특성에 따라 데이터 요소는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2) 메타데이터(metadata)는 해당 데이터의 성격을 기술하는 데이터 요소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메타데이터의 형식으로는 크게 멀티미디
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 더블린코어(Dublin Core) 양식과 미술품을 대상으로 한 CDWA(Categories for the Description of Works of Art)가 
있다(김주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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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더블린코어
메타데이터

내용
Community

Archives Wales
Moving Here 조계와 아시아

20세기민중
생활사연구단

내용

Title 제작자가 부여한 제목 Title Title 표제 Title

Subject 자료의 주제나 그 내용을 표현한 명사나 구 Category Theme - 주제

Description 자료의 내용에 대한 테스트 기술, 연결정보 Description Description

건축면적/건상면
적/건폐율/용
적률/건물동

수/호수

주요내용

Source 해당 자료의  출처가 된 원정보 자료 Owner - 출전 자료출처

Language 자료의 내용을 기술한 언어 - - - 기록언어

Relation 다른 자료와의 관계
Related images

/Tags
- - 연관자료

Coverage 자원의 지리적, 시간적 특성 Location Community 소재지 자료배경

지적
재산

Creator 자료의 생성에 관계된 인물, 단체 - Partner 설계자/건설자 제작자
Publisher 자료의 제작 기관 - - - 제작기관

Contributor creator 외 자료의 내용에 기여한 인물, 단체 - - - 제보자
Right 저작권이나 정보이용관리에 관한 공지 Copyright/Licence Access - 저작권

구현

Date 자료가 현재의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된 날짜 Date Date(s) 건설 연대 제작연월일
Type 자료의 범주와 장르 Medium - - 기록형태

Format 자료의 표현 형식 - Format - 자료형식
Identifier 자료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 문자열, 숫자 CNA Reference - 자료번호

<표2> 더블린코어 메타데이터 요소와 유사 아카이브 데이터 요소 비교 ((김주관, 2006; 이남희, 2008)의 내용을 보완, 첨가하여 재작성)

특히 1930년대 상하이의 일본 조계지 주택 특성과 관련된 ‘조계와 아시아3)’의 경우 다른 

아카이브 사례에 비해 메타데이터 요소들이 건축물의 특징을 기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

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공간 기록물과 그에 대한 해석에 많은 비중을 두는 마을 아카이브는 

이러한 국제적 표준 양식을 따르되 그 특성을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는 메타데이터의 구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 수집된 자료의 체계화 

마을 아카이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가 포함하고 있는 자료

들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마을 아카이브 자료의 체계화를 위해서 가장 크게 논의되는 부분은 

자료들을 분류하는 기준과 위계에 관한 것이다. 아카이브 자료의 체계화에 대해서 이남희

(2008)는 마을 아카이브 간 효율적인 자료의 공유와 호환을 위해 분류 색인(category)이 표준

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마을 아카이브가 다루는 정보의 양과 종류가 실제로 마

을마다 다양하고 또한 마을 아카이브를 통해 이루려는 목표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인 분류 색인의 적용은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분류 색인과 같은 자료의 체계화 

방법은 자료의 호환과 공유를 고려하되 마을 아카이브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

경되는 것이 적절하다.   

4) 마을 아카이브 구현

수집된 자료의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 실제적으로 아카이브를 구현하는 단계로서, 마을 아

카이브가 무슨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요구된다. 유사한 내

용의 자료와 분류 체계를 가지고도 마을 아카이브는 우선순위에 두는 목표에 따라 결과적으

로 전혀 다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ommunity Archives Wales4)는 

분류별, 매체별, 그룹별, 주제별로 잘 정리된 색인에 따라 웨일즈 내 다양한 커뮤니티의 역사

적 기록을 찾기 쉽게 볼 수 있다는 특성이 있는 반면, Moving Here5)는 이러한 색인의 체계

화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용자 스스로 해당 기록물과 관련한 이야기를 제공함으로써 마을 

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직관적인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러한 Moving 

Here의 형태적 특성은 국내 민속아카이브6) 사례와 매우 대조적이다. 민속아카이브에서는 주

3) http://www.himoji.jp/database/db05/
4) Community Archives Wales (http://www.ourwales.org.uk)
5) Moving Here (http://www.movinghere.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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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의 범위
(사진출처: 구글어스)

로 문화유산의 정보 제공과 기증이 오프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제한적인 아카이브 

이용방법은 이용자의 활발한 참여와 자료의 활용을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마을 

아카이브의 구현은 마을 아카이브가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그 목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고민이 자료의 수집과 보존뿐만 아니라 전달

과 공유의 측면에서 또한 효과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5) 활용 및 지속적 보완

마을 아카이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마을 아카이브는 인력, 시간, 재정, 기술의 측면에서 대부분 한정적인 자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아카이브가 포함하고 있는 자료는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둘째 마을 아카이브는 마을공동체의 공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대상이 되는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이 증가하며 그에 대한 해석 또한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 영국 사례로 조사된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경우 대부분 다양한 장치를 통해 이용자

의 피드백을 아카이브 내용의 보완에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아키

비스트와 마을 구성원, 이용자 간의 명확한 경계가 사라지는 대안적인 아카이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

4.1. 대상지 개요

인천 차이나타운이 위치해 있는 인천 중구 북성동과 선린동 일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마을 아카이브 구축의 시범 대상지로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이 지역은 1884년 청국 조계지

로 지정된 이후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중국인 밀집지역으로서 역사적, 문화적인 의미를 지

니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독특한 역사문화경관을 이루고 있다. 둘째, 따라서 이 지역은 인천 화

교뿐만 아니라 한국 화교의 정신적인 고향으로 여겨져 왔으나 상대적으로 커뮤니티의 문화유

산에 대한 공공의 관심은 미미하다. 셋째, 이 지역은 2001년 인천중구청에 의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마을 곳곳에서는 급격한 공간적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물리적 계획은 상당 부분 기록의 부족으

로 인해 그 문화적 왜곡이 심각하다. 

인천 차이나타운은 1883년 인천 개항과 함께 1884년 오늘날의 선린동 일대가 청국 조계

지로 지정되는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차이나타운이라는 용어가 도입된 건 

이 일대가 관광지로 인식되기 시작한 90년대의 비교적 최근으로서 그 이전까지 이 일대는 ‘서

가’, ‘중국인 거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고 다른 지역에 비해 중국인 인구가 많은 평범한 

동네였다고 한다.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경관은 인천화교중산학교를 비롯한 화교 사회의 건축

적 유산과 아직까지 그 원형이 일부 남아 있는 1900년대 초반 중국 건축물, 그리고 당시 정

치적,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공공 건축물들의 흔적에서 찾을 수 있다. 

4.2.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 계획

1) 전체 구상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는 마을 단위 문화유산의 기록화를 통해 이 지역의 고유한 

공간적 역사를 보존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의를 지

닌다. 첫째, 이러한 마을 아카이브 구축 과정을 통해 그동안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왔던 마을공동체의 공간적 역사를 발굴할 수 있다. 둘째, 향후 구축된 마을 아카이브를 통해 

마을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마을의 물리적 환경 계획에 구체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충

분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오히려 마을의 경관을 훼손하는 물리적 계획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의 계획에 있어 공간적 범위는 인천 중구 북

성동, 선린동 일대를 포함하는데 이는 1884년 처음 조계지로 지정되었을 무렵에 작성된 지도

6) 민속아카이브 http://archive.nfm.go.kr/

<그림2> 1884년 인천 청국조계지도
(출처: 손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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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구분 자료
고유

식별자

지도(M)
고지도(MA) 인천청국조계지도 MA0001

관광지도(MB) 인천시중구관광안내지도 MB0001

관광책자(TA) 재스민 향기가 물씬 풍기는 차이나타운 TA0001
사진(PA) 재개발 이전 1980년대 마을 경관 PA0001

연구자료(R)
책(RB) 한국 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RB0001

논문(RT) 개항 이후 인천 청국조계지의 주택 및 상업건축에 관한 연구 RT0001
보고서(RR)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계획 RR0001

언론보도(N) 신문(NS) 도시를 걷다, 어제를 만나다 NS0001
전시회 자료(EA) 중국으로 가는 21세기 뉴 실크로드 EA0001

문학작품(L) 소설(LN) 중국인 거리 (오정희) LN0001
인터뷰(I) 문서(ID) 인천화교 3세대의 마을 회상 ID0001

<표3>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 조사 자료 목록과 고유식별자 부여의 예

부터 90년대 초반 이 일대에 재개발 계획이 조성되기 시작한 후 제작된 여러 공문서에 나타

난 지도 등을 참조하였다. 한편 시간적 범위는 이 지역이 청국 조계지로 지정된 1884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범위는 근대 이후 이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통해 전개된 인

천 화교사회의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고 공유하려는 본 마을 아카이브의 전체적인 목표와 관

련이 있다. 본 마을 아카이브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용이하고 또한 높은 접근성과 공유성

의 측면이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최종적인 아카이브의 형태로 설정한다.

2) 자료의 수집

이와 관련한 실측 조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현지조사와 문헌연구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 과정에서 활용된 조사표(그림3)와 조사된 문화유산들의 목록의 예는 다음과 같다(표

3). 본 마을 아카이브는 더블린코어 양식을 활용하여 메타데이터 요소를 만들었는데, 이때 염

두에 둘 것은 조사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합의된 양식을 따라 고유식별자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고유식별자는 더블린코어 양식의 메타데이터에서 ‘Identifier'에 해당하는 

요소로서, 해당 자료를 검색하거나 식별해내기 위해 문자와 숫자로 표시된 일종의 약속 체계

이다. 본 연구에서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의 고유식별자는 크게 매체별로 구분된 두 

자리의 문자열과 자료의 습득 및 자료에 관한 정보의 확보 순서에 따라 부여된 네 자리의 숫

자열을 합친 형태로 정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은 그림 3에서와 같이 특정 자

료가 갖는 공간적 참조점을 마을 지도에 표시하는 부분인데, 이는 마을의 공간 기록물로서의 

의미를 갖는 마을 아카이브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3) 수집된 자료의 체계화 

공간 기록물의 축적과 공유를 위한 마을 아카이브는 향후 효과적인 자료 관리와 검색, 활

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분류 체계가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 커뮤니티 전반에 걸친 생활사 아카

이브로서의 의미가 강한 Community Archives Wales의 경우 총 7개의 상위분류(스포츠-레저, 

물리적 환경, 산업/상업, 정치, 공동체/사회, 문화/예술, 종교/신앙)와 총 70개의 하위분류로 자

료들이 구분되어 있다. 본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에서는 마을의 물리적 환경을 크게 

건축물(주택, 학교, 종교건축, 상업건물 등), 가로(패루길, 차이나타운1길, 차이나타운2길, 차이

나타운3길, 밴댕이회길, 삼국지벽화길 등), 공터, 마을 일반 등으로 분류하였고, 특정 자료가 

전체 마을에서 갖는 공간적 참조점을 별도의 마을 지도에 함께 표시하여 자료가 갖는 공간 

정보를 일별하기 쉽게 하였다.     

4) 마을 아카이브 구현

다양한 공간 정보가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마을의 특성상 마을 아카이브의 특정 자료들은 

상호 관련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하나의 건축물과 관련된 주민들의 기억은 다양하

며 이들 모두는 저마다 그 나름의 공간적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 차이나타운 마

을 아카이브는 이러한 마을 아카이브 자료들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요소 중 연관자료(relation)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그림3> 더블린코어 양식을 적용시킨 

자료조사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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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예로서 지도/사진과 같은 하나의 공간 기록물에 관련된 인터뷰, 문학작품, 연구자료 

등 비공간 기록물뿐 아니라 의미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는 다른 공간 기록물까지 함께 일람할 

수 있게 하는 구성을 모색해볼 수 있다. 또한 인천 차이나타운과 같이 역사가 오래 된 마을에

서는 건축물/장소에 그 역사에 상응하는 많은 기록물들이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 차이나

타운 마을 아카이브는 하나의 건축물/장소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

으로 기록물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20세기 초 요식업과 숙박업의 겸업으로 문을 연 

‘공화춘(당시명 산동회관)’은 오랜 세월 이 마을에서 음식점뿐만 아니라 마을의 중요한 행사를 

주관한 공공장소로서의 역사성을 지닌다. 이 건축물의 역사를 증명하는 여러 공간 기록물(사

진, 지도 등)과 비공간 기록물(인터뷰, 문학작품, 연구자료 등)들은 효율적인 마을 아카이브 구

현을 통해 풍성한 역사적 내용과 이야기를 담는 중요한 공간적 사료로서 재구성될 것이다.   

5) 활용 및 지속적 보완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공간적 역사를 마을 주민들의 시

각에서 서술되고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마을 아카이브를 

통해 축적된 여러 공간적 사료들은 인천 개항장 근대건축물 보전 계획과 같은 실무에서도 중

요한 참고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관련 자료들의 꾸준한 전시와 출판을 통해 한국의 근대 도

시에 관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향후 다른 마을들의 아카이브 구축에도 좋은 시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자료의 수집과 해석, 수정, 보완을 통해 인천 차

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는 마을 아카이브의 핵심 목표인 역사성, 접근성, 공유성을 충실히 달

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마을 아카이브를 통해 마을 단위 문화유산의 기록화가 갖는 도시건축적 의의를 

밝히고 그 구체적인 계획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인천 차이나타운이 위치한 인

천 중구 선린동 일대는 그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간 기록의 부재로 마을의 역사적 경

관이 훼손되어 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범 마을 아카이브 구축 사례로서 의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카이브 관련 연구와 생활사 아카이브, 커뮤니티 아카이브 등 마을 아카이브

와 유사한 아카이브가 구축된 선행 사례들을 통해 마을 아카이브의 계획 개념을 크게 역사성, 

접근성, 공유성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가 실제로 계획되는 과정은 전체 구상, 자

료의 수집, 수집된 자료의 체계화, 마을 아카이브 구현, 활용 및 지속적 보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마을 아카이브가 실제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재정 및 기술 지원에 대한 문제와 함께 원자

료들의 공개 여부,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현재 마을 아카이브의 토

대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기록물관리법, 건축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이 있으나 실제적인 아카이브 구축은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제

도적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을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

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재정, 기술의 문제는 체계적인 지원 없이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

이다. 

서구의 관점에서 마을 아카이브는 그들의 오랜 이민역사를 토대로 주로 다양한 커뮤니티

들의 사회통합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공동체

들을 포용하는 데 있어 역사적 기록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지역 

간 이동과 소득의 불균형으로 특정 지역의 소외 현상이 심각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도 이

와 같은 마을 아카이브는 중요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빈번한 재개발로 인해 도시 혹은 마을

의 역사적 흔적이 점차 사라져가는 한국 도시적 상황에 있어 마을 아카이브는 그 자체로 공

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며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서술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 아카이브는 지역성을 발굴하고 수집, 기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며 문화역사마을가

꾸기와 같은 마을공동체 설계에 보다 구체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을 기

록의 수집과 보존, 공유를 통해 마을 아카이브는 도시건축적 맥락에서 오늘날의 도시 개발 방

식에 대한 대안 모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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